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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안 지역의 노동력 부족 사태

중국 광둥성(廣東省) 완구 협회(玩具 協會)가 얼마 전에 성내(省內)에 있는 일부 기업의 
고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 광둥성 완구 협회, 특히 가공 무역을 주로 하는 기업은 모두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을 맞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10 ~ 30%의 노동력
이 부족하며 심한 경우에는 50%가 부족한 기업도 있었다.

장강(長江 : 場子江) 델타 지역(delta 地域)도 똑 같이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민영 
기업이 많은 원저우시(溫州市)에서는 노동자가 15만 명이 부족하다고 한다. 항저우시(抗
州市)는 과거 2개월 동안에 구인자수(求人者數 : 사람을 모집한 수)가 구직자수(求職者數)

보다도 훨씬 많아, 일부 기업은 객지로 돈 벌러 나간 노동자가 많은 성(省)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장기간 노동자를 모집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불과 수개월 전까지도 많은 지역에서 금융 위기에 의한 대량의 잉여 노동력(剩餘 勞動
力)을 걱정하였었는데 현재 고용 정세는 완전히 역전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
다. ‘① 계절적인 영향으로 대외 무역 수주량이 단기적으로 회복됨 ② 중국 내륙을 위한  
판매 기업 생산량 증가 ③ 산업 이전(移轉)에 따른 농민 노동자의 귀성 기업( 歸省 企業) 

붐(boom)이 이루어지고 있음 ④ 중서부 지역의 인프라(infra : infrastructure : 회사의 기본
적 시설)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대량의 고용 창출 ⑤ 농민 노동자의 고용 환경이 예상 
이상으로 향상’ 등이다.

광둥성 완구 협회는 “완구(玩具), 신, 모자, 의류 등 산업의 수출이 상반기에 크게 줄었
지만, 구미 시장 재고가 거의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 수요가 급증하여 현재 수주량이 예년
의 동기보다도 훨씬 많지만, 대량으로 리스트라(restra : restration : 復舊)를 하여 휴업이나 
반휴업 상태였던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고 있으며, 또
한 많은 중국 국내 소비자를 위한 판매 기업도, 내수 확대 정책의 지원으로 서서히 생산
이 늘어나 소요되는 노동력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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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지로 돈 벌러 나가는 노동자가 많은 안후이성(安徽省)의 노동 보장 부문 관계자는 
“산업 이전(移轉)으로 농민의 귀성 기업 붐도 생겼으며, 또한 중서부 지역에서는 연속된 
큰 건설 프로젝트가 착공하였기 때문에 고향에서 직업을 찾는 농민 노동자가 많아졌다.”

고 말하고 있다.

안후이성에서는 “중국의 매크로(macro : 巨視的) 정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데에 따
라, 안후이성 내부와 주변 지역에 각종 프로젝트가 많아져, 농민 노동자의 고용을 효과적
으로 창출하였다. 2009년에 4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계획으로 이 성의 많은 농민 노
동자는 고향에서 취직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였다.

다만 일부의 이코노미스트(economist : 경제학자)는 “이와 같이 새로운 노동력이 부족하
게 되었다고, 중국 경제가 정말 회복되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광둥성에 있는 많은 기
업들은 수주량이 증가하였지만 피크 때와 비교하면 수출 총량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기
업 이익률도 낮다. 메이저우시(梅州市)의 매현 중흥 일루미네이션(梅縣 衆興 illumination)

에서는 2009년 9월의 크리스마스 시즌(X-mas season)을 위한 생산 시기(生産 時期)를 맞고 
있는데 동사의 수출량은 2008년 동기와 비교하면 50% 줄었으며 가격도 20% 내려서 지금
은 겨우 적자만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人的 資源 社會 保障部)에서는 “노동력 부족은 경제가 호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정황을 보면 현재의 고용 정세는 여전히 어렵고 농민 
노동자 전체의 취업자 수는 8월에 95%의 수준으로 회복하였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안후이성의 저명한 사회학자는 “단기적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에 
‘노동력 부족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기업의 노동자 모집은 단기적이 되며 나들이 노동
자의 유동성은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농민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험 제도(社
會 保險 制度)를 더욱 튼튼하게 정비하여 단기 노동자가 전직할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계속 무리없이 납입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